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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부모기 전이를 경험하고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업

모들이 그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업모들은 

COVID-19 상황에서 부모기 전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

주하고 2020년도에 3개월 이상의 임신기간을 가진 후 첫 자녀를 출산한 전업모 13명을 모집 후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현상학적 방법 중 Moustakas(1994)의 분석단계를 참고하여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모는 임신 중 직면하게 된 COVID-19

로 인해 스스로와 주변으로부터 이중적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COVID-19로 인

해 남편이나 다른 사회적지지 체계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고립된 출산 및 산후조리원 생활을 경험하였다.

셋째, COVID-19는 육아가 처음인 전업모에게 부모기 전이 적응과 팬데믹의 어려움이라는 이중 부담

을 안겨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부담과 함께 사회적 단절을 경험할

전업모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전업모, 부모기 전이, COVID-19 팬데믹, 현상학

Abstract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veryday experiences of 

full-time mothers who experience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car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following re-

search question: How did full-time mothers manag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study included 13 full-time mothers who lived in Seoul and

Gyeonggi, were at least 3 months pregnant, and gave birth to their first child in 2020.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eps suggested by Moustakas(1994), which integrates 

systematic processes with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approach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ull-time mothers were placed in a double iso-

lation situation from themselves and their surroundings due to COVID-19, which they 

faced during pregnancy. Second, participants experienced isolated childbirth and post-

partum care center life that even their husbands could not join. Third, COVID-19 places a

double burden on full-time mothers who are new to parenting, such as adjustment to pa-

rental transition and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Through this study, we will be able

to prepare the difficulties of full-time mothers who will experience social disconnection

along with the burden of caring when a crisis such as COVID-19 occurs again

Keywords full-time mothers, COVID-19 pandemic, phenomenological analysis, 

transition to paren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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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가 되는 것은 생애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

대한 변화 중 하나이다(Palkovitz & Sussman, 2014). 

하지만 최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더 이상 출산

은 자연스러운 생애 과업이 아닌 심사숙고하여 결정하

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Beck-Gernsheim, 2005). 즉 

현재 우리 사회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도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다수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된다(주수산나, 전혜정, 2016).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부모기 전이 경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

는다. 부모기 전이(transition to parenthood)와 같은 삶

에 대한 다양한 선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흐름

과 사회적 변화, 환경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생애과정 관점에서는 같은 사건이나 경험이

라도 생애의 어느 시점에 겪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나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Elder, Johnson, & 

Crosnoe, 2003). 때문에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역

사적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전 지구적인 변화를 마주한 

상황에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람들의 경험은 팬

데믹 이전 시기의 경험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COVID-19는 전 세계를 위협

하며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일상에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켰다.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상

황에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는데, 특히 

어머니로의 전이를 준비하는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Serafini et 

al., 2020). 정부는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

며 팬데믹 위기 중에서도 개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

안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적 관심과 해

결 방안은 경제생활과 COVID-19의 전염과 관련된 백

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부

에서 시행한 지원방안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 또

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같이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전

업모는 정책적인 도움뿐 아니라 연구에서도 상대적으

로 소외되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한 국민들의 심

리정신적 상태를 분석한 이은환의 연구(2020)결과, 국

민의 절반 수준이 COVID-19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

고 있었고(48%), 특히 전업모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스

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모 중에서도 

COVID-19 시기에 부모기로 전이하는 사람들은 엄마

라는 새로운 역할로의 적응과 더불어 팬데믹 위기 상

황에 대처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로 더욱 어려움이 컸

을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

행된 선행연구들은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어

머니의 정서적 경험(김성현, 2022; 여종일, 2019; 이수진, 

김향란, 202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강희주, 구슬이, 윤은영, 정익중, 2021; 정익중, 이

수진, 강희주, 2020),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경

험에 관한 연구(김미라, 채선미, 2022; 김성현, 2021; 

문주혜, 동풀잎, 2022; 이민지, 오지현, 2022; 이조은, 

2021; 주하나, 2020) 등이 있으나, 대부분 전업모와 취

업모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었거나 자녀가 만 5세 이상

인 전업모와 취업모를 비교하는 연구들이다. COVID-19 

시기에 부모기 전이를 맞이한 전업모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

과 가정, 일과 자녀 돌봄, 일과 삶에 관한 연구들로 소

외되어 온 전업모의 돌봄경험과 COVID-19 팬데믹 중 

그들의 부모기 전이 경험을 총체적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COVID-19 상황에서의 전업모의 부모기 전이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에 따라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COVID-19라는 팬데믹 상황에

서의 전업모의 부모기 전이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COVID-19와 같은 새로운 위기상황이 나타났을 때 정

책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전업모들의 어려움을 완화시

키고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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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1) 부모기 전이

첫 자녀의 출산을 통해 부모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

할을 획득하고, 부부 중심의 2인 체계에서 자녀를 포함

하는 다인 체계로 가족 체계가 새롭게 변하는 시기를 

부모기 전이라고 한다(LaRossa, 1986). 오늘날 혼인관

계 비중이 줄어들면서 한부모 맥락에서 부모기 전이 

경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맥락은 양부

모 체계에서 전이하는 맥락과 구별되는 맥락으로서 구

분되어 심층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부부중심 2인체계에서 자녀 체계가 추가되는 과정으로 

연구 맥락을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 전이기를 부부가 첫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겪

게 되는 중요한 변화이자 부모로의 역할에 적응해 가

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임신, 출산, 양육 세 

단계의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기 전이의 첫 번째 과정은 임신이다. 부부에게 

이 시기는 부모 됨으로의 전이에 적응하는 시점이고

(Alhusen, 2008), 여성에게 임신은 신체적 불편감과 동

시에 심리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경험이다(Reeder, Mastroianni, & Martin, 1997). 임

신기간의 스트레스는 태아와 임부에게 모두 부정적 영

향을 미쳐 태아의 건강뿐 아니라 임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 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발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DiPietro, 

2010).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아를 인정받을 때 임부는 안정된 정

서를 가지고 임신 과정 동안의 부정적 상황을 완화 시

킬 수 있는 것이다(Nylen, O’Hara, & Engeldinger, 2013).

부모기 전이의 두 번째 과정은 출산이다. 자녀 출산

은 여성에게 임신의 반응만큼이나 다중적이고 모순된 

정서를 느끼게 한다(김재선, 2018). 더욱이 산후의 여

성은 분만이나 제왕절개로 인해 아픔을, 모유 수유로 

인해 불편함을, 그리고 신생아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야 

할 관심과 돌봄으로 인한 피로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게 된다(곽금주, 박수현, 2015). 

출산 후 여성 대부분은 슬픔, 불면, 불안, 우울감과 같

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재선, 2018). 특히 자

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바람

직하지 않다고 여기며 참는 성향의 산모들의 경우 더 

깊은 우울감을 느낄 수 있어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한

다(강민철, 김동민, 김수임, 2012).

부모기 전이의 세 번째 과정은 영아기 자녀 양육이

다.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는 사전적 의

미를 가진다(국립국어원, 2022). 영아기는 전생애 발달

의 여러 단계 중 짧은 일부이지만 신체, 인지, 사회, 정

서적인 부분이 급속도로 발달함과 동시에 양육자의 관

심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자(방은주, 

2018), 다른 시기에 비해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박수연, 

2013). 부모는 양육을 통해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부모역

할에 대한 만족감도 함께 경험하게 되며(이석미, 조성연, 

2017),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반면 

첫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 죄책감 등과 같은 발달 과업으로 인

한 어려움, 부모 개인 생활 제한 및 부족, 육체적 피로

감 등으로 인한 체력적인 어려움 또한 경험하게 된다

(권경숙, 2008). 이처럼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는 부

모기 전이 시기는 부부에게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

는 시기이자, 자녀에게는 인간발달 중 가장 중요한 시

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 

2) COVID-19와 임신, 출산, 양육 경험

(1) COVID-19 시기의 임신

준비와 계획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첫 자녀를 임신한 

부부들은 임신을 경험하면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김기현, 2000). 그리

고 COVID-19 팬데믹은 부모기 전이를 경험하는 부모

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담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첫 부모역할이 다른 역할에 비해 더 어려운 역할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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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인식하는 임부와 남편에게 있어 COVID-19라는 

팬데믹은 큰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임신 

중 COVID-19 감염은 임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취약성

이 높으며, 나이나 기저질환 여부, 인종 등을 보정한 

후에도 COVID-19 임부의 중환자실 입원 및 위험도가 

비임신 여성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llington 

et al., 2020). 하지만 백신 개발 시 임부와 수유부는 연

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부 집단에 대한 

확립된 COVID-19 관련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차

현화, 성원준, 2021).

또한 COVID-19로 인해 임부가 느끼게 된 정신적, 

신체적 긴장은 임부의 정서적 위기를 촉진시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박길순, 2023). Davenport, Meyer, Meah, 

Strynadka와 Khurana의 연구(2020)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에 모성우울증 증상을 보고한 임부의 비율이 15%

에서 41%로 증가했으며, 중간에서 중증 수준의 불안 

증세를 겪는 임부의 비율도 약 2.5배 증가했다고 한다. 

임신 스트레스로 인한 임부의 우울 및 불안은 임부 개

인뿐 아니라 태아, 그리고 엄마와 태아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이승아, 이성희, 2015). 이러한 결과들

에 따라 COVID-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이 높아

진 임부의 산후 우울과 같은 심리적 방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볼 수 있다. 

(2) COVID-19 시기의 출산

일반적인 출산에도 위험 요소는 늘 존재하나 COVID-19 

팬데믹 시기의 임부는 통상적인 출산 준비와 함께 감

염병 예방 및 감염병으로 인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준비까지 신경 써야 했다. 차현화와 성

원준의 연구(2021)에 따르면 COVID-19 시기 임부는 

37주부터 병원에 입원할 것을 대비하여 휴직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출산 시 COVID-19 감염

은 산모뿐 아니라 태어나는 자녀, 함께 머무는 산모와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출산을 준비하였다. 출산 전 

COVID-19 검사를 하여 무증상 또는 생체징후가 안정

적인 유증상 환자는 입원을 허가하였지만, 생체징후가 

불안정한 유증상 산모는 중환자실이 있는 3차 의료기

관으로 보내졌다.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

우 분만은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되거나 가능하면 음압 

병실이나 음압 수술실에서 분만과 제왕절개술이 행해

졌다(차현화, 성원준, 2021).

COVID-19로 인한 변화들은 산모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도유록, 2023). 특히 산부인과에서는 출

산 후 산모 1명 당 보호자 1인만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그 외 사람들의 병문안을 금지하였기에 출

산 과정에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고립감을 호소하였

다(Chivers et al., 2020). COVID-19 확산기인 2020년 

한 해 동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에서 유⋅아동 

부모에 이르기까지의 가족들의 일상과 돌봄의 변화를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도유록의 연구(2023)에 

따르면 ‘조리원 정보’에서는 ‘남편’, ‘2주’, ‘혼자’, ‘도

우미’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산전검사’에서는 

‘코로나’가 ‘병원’, ‘진료’, ‘검사’ 등의 단어와 함께 나

타나 초음파 검사나 의료시설 이용에 남편 및 보호자 

동반이 제한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났다. 분만 및 산후조

리기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토픽인 ‘조리원 후기’

에서는 ‘마사지’, ‘(의사)선생님’, ‘신생아실’ 등이 키워

드로 나타났으며, COVID-19 시기에 남편을 비롯한 외

부인 출입이 제한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났다(도유록, 

2023).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첫 임신과 출산의 경험

은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감염병으로 인

한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이용 제한 및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인하여 산모에게 더욱 힘든 경험이 되었을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COVID-19 시기의 영아기 자녀 양육

첫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부모 역할

에 대한 의무감,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죄책

감 등과 같은 발달 과업으로 인한 어려움, 부모 개인 

생활 제한 및 부족, 육체적 피로감 등으로 인한 체력적

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권경숙, 2008). 부모기로의 

전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경과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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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어려운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어린아이들에게 COVID-19로 인한 위중한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환 등, 

2020). 하지만 영아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능동적이지 못할 뿐 아니

라 면역계의 불완전한 발달로 전염병에 취약하고(하영

혜, 2012), 기관에서의 집단생활 중에 감염병 예방수칙

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최예린, 2020). 때문에 

부모들은 COVID-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집단생활에 대한 심리적 압력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COVID-19 기간 동안 영아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

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발달,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또한 걱정하게 되었다(주하나, 2020). 교

육기관의 휴원으로 인해 영아의 상호작용 주체인 교사

나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영아들의 

학습 기회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부

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

모 자신이 자녀와 함께 놀아주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렇지 못했을 때 죄책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Wang, 

Zhang, Zhao, Zhang, & Jiang, 2020). 부모들은 COVID-19

로 인해 대인 간 접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육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

고, 어떤 활동을 준비해야 영아의 발달과 학습을 이끌

어줄지 내적 혼란 또한 경험하고 있었다(석민아, 문인

경, 이병호, 2021). 이렇듯 전이를 경험하는 부모들은 

자신이 마주한 새로운 역할뿐 아니라 팬데믹으로 변화

된 일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

다. 특히 처음 부모가 된 전업모들은 어머니라는 새로

운 역할에 적응도 하기 전에 COVID-19를 마주하며 어

려움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COVID-19 상황에서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일상적 행위를 전업모만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4) COVID-19시기 전업모의 부모기 전이 경험

전업모는 일과 양육 사이에서 양육을 택한 여성으로

(김은혜, 2018), 사전적으로는‘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집안일만 전문으로 하는 주부’를 일컫는다(국립

국어원, 2022).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15 ~ 54세 기혼여성의 과반

수(62.6%)가 취업 활동에 종사하지만, 여전히 37.4%의 

여성은 전업모로 생활하고 있다(통계청, 2022). 오늘날

에는 임신이나 출산, 양육이 시작되는 때에 일을 그만

두면서 전업모가 되는 어머니들이 많다. 통계청이 발표

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현

황’에 따르면, 15 ~ 54세 기혼여성 832만 3천명 중 

38.9%는 비경제활동인구이고 그 중 경력단절여성은 

44.7%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 118만 4천명 중에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59.5%로 가장 많았다. 경력단절

여성의 비경제활동의 주된 사유는 육아(43.2%), 결혼

(27.4%), 임신⋅출산(22.1%), 자녀교육(3.8%), 가족 돌

봄(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2). 즉 기

혼여성이 전업모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긴 하지

만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이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

이 내린 결론인 경우가도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한현

이, 2016).

취업모와 비교하여 전업모는 ‘엄마 노릇’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은 이들이 수행하던 돌봄

노동의 수요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일상에 과부하를 

발생시켰다(박주연, 2022). ‘COVID-19 시대'의 돌봄노

동을 살펴본 박주연의 연구(2022)에 참여한 전업모 대

부분은 결혼 혹은 출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물러난 엄마

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재취업을 원했지만, COVID-19 

이후 돌봄노동의 부담이 커지면서 임금노동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 자

녀를 둔 전업모 참여자들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도덕적 

규범으로 내면화하여 팬데믹 동안 늘어난 엄마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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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여

전히 가사와 육아 분담을 온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생

각하는 관습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업모가 

가정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가 쉽지 않다(이영환, 이수재, 2007). 전업모들이 

양육에 대한 많은 책임과 부담감뿐 아니라 COVID-19

를 마주하며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처하

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전업모와 취업모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았

거나 주로 자녀가 초등학생인 전업모를 다루었다는 점

에서 돌봄의 초기인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모의 경험

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기에, 본 연구에서

는 COVID-19 시기에 처음 부모가 된 전업모만의 경험

을 통해 그들의 부모기 전이 경험과 팬데믹에서의 일

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문제

연구문제 1. COVID-19 상황에서의 전업모의 생애

단계별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COVID-19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

험하고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 13명이다. 연

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범위

는 29세에서 40세였으며, 평균연령은 34.4세였다. 현재 

전업모인 참여자들은 모두 이전에 취업한 경험이 있었

다. 참여자 중 3명은 결혼 후 살던 지역을 옮기며 취업

을 중단하였고, 3명은 임신을 준비하며,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출산을 계기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취업

을 중단하였다. 모든 어머니들이 전문대졸 이상이었고, 

이 중 6명의 어머니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졌다.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

었다. 본인이 양육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자녀의 어린 

연령과 COVID-19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연구 참

여자의 연령과 자녀 정보, 취업 이력과 양육형태, 남편의 

직업과 같은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2. 연구도구

질적 연구방법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법 중 현상

사례 연령 학력 배우자연령 배우자직업 자녀 출생년도 (성별) 마지막 직업 (퇴직 사유) 양육형태

1 34 석사 40 목사 2021년생 (여) 연구원 (출산) 본인 양육

2 37 석사 36 심리상담사 2020년생 (남) 심리상담사 (임신) 본인 양육

3 34 대졸 32 직업군인 2020년생 (여) 해외영업 (지역이동) 본인 양육

4 34 대졸 38 경찰 2021년생 (여) 승무원 (임신준비) 본인 양육

5 34 석사 35 회사원 2021년생 (남) 미술치료사 (출산) 본인 양육

6 32 석사 32 직업군인 2020년생 (여) 영양사 (지역이동) 본인 양육

7 32 대졸 31 직업군인 2020년생 (쌍둥이 여) 학원강사/학생 (출산) 본인 양육

8 32 전문대 33 직업군인 2020년생 (쌍둥이 남) 백화점 와인샵 (지역이동) 본인 양육

9 31 전문대 37 기술직 2020년생 (여) 방송작가 (임신) 본인 양육

10 38 석사 29 회사원 2020년생 (여) 종교시설 (출산) 본인 양육

11 36 대졸 37 회사원 2020년생 (남) 2021년생 (여) 유치원 교사 (출산)
첫째: 교육기관

둘째: 본인양육

12 33 대졸 32 자영업 2020년생 (남) 영어강사 (출산) 본인 양육

13 35 석사 35 학생 2021년생 (남) 심리상담사 (출산) 본인 양육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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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연구는 개인의 일상 경험, 개인의 주관적 의미와 

느낌이 존중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맥락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남인, 2016). Van Manen(2016)

은 현상학적 연구를 “무엇이 그 자체인가, 무엇이 어떻

게 그 자체가 되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현상학적 연구는 궁금한 상태로 둘러싸인 채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

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고자 하는 현상

학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인간 

경험의 ‘대상’인 현상을 확인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현

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어떤 현상을 ‘외부로부터 설명’ 하려

는 계량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내부로부터 이해’하

는 기술적 접근을 사용한다(신충식, 이광석, 2009).

현상학에서 연구자는 현상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논의하면서 연구로부터 자신을 괄호 속에 묶어 두는 

판단중지의 과정과 반성적 환원의 과정을 가진다. 이것

은 현상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밝히는 과정에서 과

거의 지식이 현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Giorgi, 2009). 본 연구는 전통 현상학의 철학적 관점

을 철저히 반영하여 실제적인 것, 자연적 태도에 대한 

모든 판단을 유보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의‘전제가 없는’ 

판단중지 및 환원이 아닌 연구의 대상인 ‘경험’을 올바

로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릇된 선입견을 

배제하고, 연구자의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경험적’ 판단

중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시각(김인지, 2011)

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 절차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해 가장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적절성과 

현상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는 충분성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Morse & Field, 199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COVID-19 라는 역사적 시간 

중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집단이라는 것을 가정

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COVID-19가 발생한 시점

부터 2020년도에 지속적으로 전업모 상태를 유지한 어

머니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참여자는 

2020년도 COVID-19 발생 후 임신기간을 3개월 이상 

경험하고 첫째 아이를 출산한 전업모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한 사람이다. 참여자들을 대상으

로 진행된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2021년 7월 7일에 시

작하여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주지 않을 만큼 

포화가 되는 시점인 2022년 3월 2일까지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는 총 13명이었다. 자녀가 보육기관에 가

는 참여자의 경우 자녀가 등원한 이후 오전에 인터뷰

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가정 보육 중인 참여자의 경우 

자녀가 잠든 이후나 남편이 퇴근한 저녁 이후에 인터

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COVID-19라는 감염병 

특성상 참여자가 대면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줌

(ZOOM)을 통해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모든 

참여자가 비대면 인터뷰를 희망하였기에, 원하는 시간

에 각자의 가정에서 약 60분에서 90분에 걸친 인터뷰

를 참여자마다 한 번씩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Moustakas의 초월론적 또는 심리학적 현상학은 연구

자의 해석보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현상학적 접근이다(Creswell & Poth, 

2016). 또한 현상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확인하고 연

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개인적 경험을 한쪽으로 치워 놓는 판단중지 또는 괄

호치기에 초점을 둔다(박혜리, 2021).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의 분석 방법 중 자료분석 절차의 체계적인 단

계와 조직적⋅구조적 기술을 조합하는 지침을 가진 

Moustakas(1994)의 분석단계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인터뷰 파일은 

인터뷰가 끝난 후 즉시 저장한 후, 전사작업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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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후 예정된 질문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전사한 

인터뷰 자료 전체를 여러 번 읽으며 참여자들이 무엇

을 말하고자 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 

파일에는 나타나지 않은 비언어적 영역, 인터뷰 시 주

변 상황, 참여자의 태도와 같은 맥락적 상황은 전사한 

원자료에 보충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인터뷰 전사 자료에서 연구 참

여자들이 어떻게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진술을 찾아보고, ‘의미 있는 진술’들

을 나열하였다. 각각의 진술에 동등한 가치를 두어, 반

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진술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

해 참여자 경험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의미 단위에 표

시하면서 읽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후 의미 있는 진

술들은 더 의미 단위의 넓은 정보의 단위로 묶는 과정을 

통해 주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더 큰 단

위들로 묶는 과정은 군집을 생성하거나 반복을 제거하기 

때문에 해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Creswell 

& Poth, 2016). 본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에 따라 

참여자들의 임신, 출산, 영아기 자녀 양육 시점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들을 묶어 살펴보았고, 시점에 따라 주

제를 분류하고 조직화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의미 있는 진술과 주제를 바탕

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에 대해‘무엇’을 경험하였

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를 경험에 대한 조직적 기

술이라고 부르며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의 이야기에

서 글자 그대로의 예시를 포함한 경험 전반을 조직적

으로 기술하게 된다. 그리고 의미있는 진술과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어떻게’ 일어났는

지에 대한 조건, 상황 또는 맥락에 대한 구조적 기술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구조적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한 경험이 발생하게 된 가능한 모든 의미와 관점

을 도출하고, 의미를 주제별로 분류한 후 기술하게 된

다(강진숙, 장지훈, 최종민, 2009). 마지막으로 연구 참

여자들이 현상에 대해 무엇을 경험하였고 어떻게 경험

하였는지,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 모두를 포함한 

복합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Moustakas, 1994). 

본 연구에서 연구 절차의 타당성 검증은 인터뷰 전

사 자료와 함께 면담 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한 참여자

의 말과 행동, 면담 상황에서 발생한 일상적 사건, 그 

외의 변화 등을 관찰하여 연구자가 갖는 생각과 직관 

등을 작성한 필드노트를 통해 삼각검증(triangulation)

을 적용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가족학 전공 

전문가 이인에게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성찰(reflexivity)을 통해 연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연구자 개인의 편견과 선입견, 개인적 경험

과 기존의 지식을 기술하고 참여자 인터뷰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는 중에 끊임없이 점검하며 참여

자의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전업모의 부모기 전이 과정과 COVID-19

1) 전업모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임

신 경험 

(1) 축소된 관계망과 자발적 고립

임신은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중요하고도 소중

한 과정이다. 여성은 임신 중 많은 신체적, 정서적 변화

를 경험하게 되고, 익숙하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설

레는 기다림과 동시에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배 속의 아이와 산모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 그로 인한 어려움도 따르게 된다. 참여자들은 ‘열 

달이라는 임신기간을 보내며’ 그 시간이 ‘코로나 이전

과 많이 달랐다’고 이야기했다. 참여자들은 먹고 싶었

던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아가는 것도 조심스러

워 하지 못했고, 태교 여행과 같이 출산 전 남편과 가고 

싶던 곳도 쉽게 가지 못하게 되었다. 자연스럽던 외출

과 만남까지도 어려워져 COVID-19가 모든 상황을 ‘송

두리째 바꿔놓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팬데믹 이전 상

황에서는 임신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임신부를 더욱 챙

겨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누리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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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은 임신을 위험도가 

더 높은 상황, 임신부는 더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심

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신은 팬

데믹으로 인하여 축소된 상호작용과 자발적으로 고립

된 일상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신부는 팬

데믹 이전 시기의 임신부들의 경험이나 기대들과 비교

하여 자신의 임신 경험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초기니까 막 조심하고 밖에 거의 안 나갔어요. 

그냥 집에만 있고 (...) 남들은 태교 여행이다, 맛집

이다 가잖아요. 근데 그런데 전혀 못 가고 그냥 tv

로 (...) 바다 가고 싶다고 맨날 막 남편 붙잡고 막 

울 때도 있었고. (참여자 7)

결혼이나 출산하기 전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

한 관계를 통해 유대를 맺던 여성들은 출산과 동시에 

초보 어머니가 되어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거나 차

단을 경험한다(정혜선, 2010). 참여자 중 절반은 결혼

을 기점으로 또는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전업모가 되며 축소된 참여자들

의 사회생활은 COVID-19로 인해 더욱 축소되었고 임

신하며 자의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임신 중이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도 자주 가야 

했고. 사실 병원 가는 거 외에 거의 마트 가는 것 

정도. 장 보는 거 외에는 외출을 안 하다시피 했지

만도 불안했던 것 같고요. (...) 종교 생활도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바꿔서 하고, (참여자 2)

출근으로 인한 외출이 사라진 참여자들은 병원 외에

는 최소한의 외출을 유지했고, 외부 활동이 많은 타인

과의 접촉에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회사 출근

과 같이 외부 활동이나 타인과의 접촉이 강제되는 상

황을 벗어난 전업모들은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 강도를 높여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왠지 일을 했으면 더 그냥 코로나 뭐 별거 아니

잖아. 그냥 나만 조심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맨날 뉴스 보고 집에서 

있고. 오히려 막 계속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결국 회사 다니는 사람. 

제 친구들 보면 어떻게. 잘 다니거든요. (...)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집에 있으니까 더 경각심이 

크고. 절대 나가면 안 돼. (참여자 4)

(2) 임산부를 위한 고강도 이중 고립

출근을 위한 필수적인 외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

업모 참여자들은 임산부로서 조심해야만 하는 일상에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된 상황까지 더해져 이중 고립의 

상황에 처하기 쉬웠다. 국내에서는 COVID-19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영업시간제

한, 사적 모임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사회적 고립

은 심화되었다. 하지만 강력한 거리두기가 풀린 시점에

서도 참여자들은 본인이 임산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 

속 아이의 안전을 위해 타인과의 만남과 외출뿐 아니

라 가족과의 만남도 최소화하는 등 많은 부분을 조심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고강도의 고립 생활을 

유지해왔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서로 오고 가는 게 조심스러

운 거예요. 또 제가 임신해 놓으니까 시댁에서도 

아예 왕래를 끊으셨고, 혹시나 제가 그럴까 봐 또 

엄마 아빠도 되게 조심하시게 되고 (...) 코로나 때

문에 다 발길이 뚝 끊긴 거죠. (참여자 2)

배 속에서 소중한 아이가 자라고 있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며 지내면서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

는 모든 상황은 두렵게만 다가왔다. 하지만 COVID-19 

발생으로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조심

스러운 것은 참여자 자신들만은 아니었다. 임산부의 안

전이 걱정스러운 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이 전하는 우

려의 말들은 오히려 참여자들의 불안을 증가시켰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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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 참여자만큼이나 임산부와의 만남을 조심스러

워하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외출 및 만남이 제한되

는 상황에 참여자들의 답답함 또한 늘어갔다. 참여자들

은 임산부라는 이유로 본인 스스로 그리고 주변으로부

터 ‘이중 고립’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임신해서 출산하면 사람들을 더 못 만나는데 그

게 딱 스톱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 신랑이랑 

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은데 이제 막 주변에

서 전화 와가지고 가족들이 집에만 있어라 이러니

까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받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에 어디 놀러 갔다 왔다 사진 올려도 막 댓글로 

임산부가 이런 데 다녀도 되니, 코로나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 현실들. (참여자 9)

(3) 낯선 임신, 그러나 한정된 배움의 기회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첫 자녀 임신으로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상태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

화를 하루하루 마주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것처럼 출산 전후 과정을 준비하려 했지만, COVID-19

로 인해 고립된 상황과 축소된 관계망으로 인해 예상

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병원과 센터에서 

이루어지던 임산부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소되었고, 태어날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 등에 방문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 시기에만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 참여자

들은 ‘많은 것을 포기한 시간’을 아쉬워했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부부 프로그램이

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취소되고 (...) 라

마즈 호흡법 (...) 마사지, 산모 요가? 이런 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 저 산후조리원도 한 번도 방

문 안 하고 그냥 전화로 예약했어. 방문이 안 돼

서. (...) 베이비 페어 박람회, 유아용품 박람회도 

원래 가보고 싶었거든. 결국 모든 데서 하긴 했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막 후

기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안 갔어요. 가기 좀 찝찝

하고 (...) 아무튼 거의 포기한 게 많았던 것 같아

요. (참여자 1)

전업모 참여자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보를 배울 곳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직장을 다닐 때 그리고 COVID-19 

이전과는 달리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어 정보

를 나누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고 궁금했던 정보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야 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과정을 제가 겪어보니까 확

실히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구나 뭐 알아야 

할 게 많네 막 새로운 사실을 막 알아야겠다는 생

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 회사 다니면은 

맨날맨날 보는 사이니까 물어도 보고 정보도 듣고 

(...) 저도 예전에는 (임신한 동료) 매일 보고 이야

기도 듣고 했는데 막상 제가 임신하고 일은 안 하

니까 물어볼 곳도 없고. (참여자 13)

2) 전업모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출

산 경험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동시에 안도감

COVID-19로 인해 병원은 그 어떤 장소보다 안전하

지 않은 장소가 되었다. 때문에 임산부라면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그리고 출산이 이루어지고 신생아와 함

께 머물게 되는 산부인과 병원 역시 엄격한 방식으로 

COVID-19 방역과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자연스

럽게 진통이 오면 병원을 방문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출산하던 상황과는 달리 출산이 다가온 참여자들은 남

편과 함께 매일 COVID-19 검사를 하며 병원에 갈 준

비를 해야 했고 숨쉬기조차 힘든 진통의 순간에도 마

스크를 벗을 수 없었다. 또한 출산 직전 COVID-19 방

역 정책으로 변해버린 병원 내 방침들로 어려움을 겪

기도 하였다. 

제가 쌍둥이다 보니까 제왕절개를 해서 날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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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놨어요. (3일 전)아침에 (...) 갑자기 양수가 터

진 거예요. (...) 갔는데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수술을 못한대요. 그래서 검사를 했

는데, 그게(검사 결과가) 8시간 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양수가 터지니까 그

래가지고 막. 나는 수술할 사람인데 진통을 한 8시

간 했나. 근데 자궁이 한 5cm 이렇게 열린 거야 

(...) 그래서 제가 먼저 검사하고 저는 응급실로 들

어가고 남편은 검사하고 한 두 세 시간 후에 올라

왔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하지만 줄을 서서 코로나 입장 체크를 하고 들어가

는 것이 불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느껴졌고, 전염 예방

을 위해 병원 내 소독과 관리하는 모습에서 출산 시 

안심할 수 있었다고도 이야기했다. COVID-19로 인해 

‘철저한 안전을 위한 불편함’ 속에서 자신들이 보호받

고 있음을 느끼기도 한 것이다. 

병원에 갔을 때 좀 다르게 느꼈던 거는 방역을 

좀 이렇게 뭐랄까 철저하게 하는 부분이 어떤 다

른 기관에서는 되게 제한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병원이랑 조리원 시설에서는 그런 게 

다행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해야지 

애들한테 피해가 없지, 이렇게 해야지 산모들이 

피해를 안 보지. 이런 식으로. (참여자 5)

(2) 배제된 남편과 가족,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로운 출

산 경험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찾아본다고 해도 막상 

본인이 경험하는 첫 출산은 혼돈과 두려움 속에 이루

어지곤 한다. COVID-19로 인해 병원에 출입할 수 있

는 가족은 산모 이외 한 명으로 제한되었고, 대부분은 

남편이 동반하여 퇴원까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에 동반한 남편 역시 출산의 과정을 함께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남편이 출산 과정에서 배제되는 줄 몰랐

어요. 그 병원이 가족 분만실이라고 해가지고, 분

만할 때는 천 가리고 위에서 다 보는 줄 알았거든

요. 진짜 다 나가 있었어요. 내가 다른 후기를 볼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코로나니까 배제를 한 건지 (...) 진짜 남편이 

다 나가 있더라고 (...) 출산해서 남편이 배제됐다

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참여자 1)

손자녀를 기다리는 조부모님과 가족들은 면회조차 

되지 않아 태어난 아이를 사진으로만 만나야 했다. 출

산 직후 산모들은 출산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한 몸, 다

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주변의 도움과 축하를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일반

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경험하며 남들이 다 해

보는 경험을 하지 못한 아쉬움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했죠. 왜냐하면 제가 산후 

우울증 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오면 

안 되냐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다들 

반대를 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였던 것 같

아요. (...)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 서운하고 상처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 (...) 아마 코로나 아니었으면 면회

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없었으니까.. 

위로, 선물, 면회 이런 게 없었으니까 조금 아쉽죠. 

(참여자 9)

(3) 감옥같은 조리원 생활 

출산 후 산모들은 출산 방법에 따라 병원에서 2박 

3일 또는 5박 6일을 지낸 후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

가거나 조리원에서 약 2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회복하

게 된다. 최근 많은 산모들은 출산 후 조리원에서 아이

와 산모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이용한다. 대부분 조리원에서

는 산모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거나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산후에 필요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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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리를 받고, 수유하는 법과 아이를 목욕시키는 법 

등 꼭 알아야 하는 점들에 대해 배우기도 한다. 남편들

은 퇴근 후 산모와 함께 조리원에 머물고, 가족들은 정

해진 면회 시간에 아이와 산모를 방문할 수 있다. 하지

만 COVID-19 시기에 조리원에서의 생활은 많이 달라

졌다. 조리원은 여전히 남편과 함께 지낼 수는 있지만 

남편이 출근 등으로 한 번 외부에 나가게 되면 다시 

조리원 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출근하

는 대부분의 남편들은 조리원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2

주간의 시간 동안 산모는 혼자 조리원에서 생활해야 

했다. 식사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으니 산

모들은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각자의 방에서 혼자 식

사를 했다. 수유실에 모여 하던 수유도 최소의 인원으

로 모이게 되거나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산모를 위한 

관리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교육 등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된 

조리원에서의 시간이 ‘감옥’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조리원에서부터 거의 하루에 매일 통곡하듯이 

울고, 너무 외롭고, 인생에서 되게 행복할 줄 알았

던 시기가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아기랑 저

랑. 모유수유하는 그 싸움만 계속하는데 너무 힘

들고. 두렵고 뭐 격려해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축

하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특히나 신랑도 못 보고 

엄마도 못 만나고. 조리원이 감옥같이 느껴지더라

고요. (...) 아이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그냥 이런 

세상이.. 막 축복받고 축하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울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높은 우울과 불안 증상을 보였다(Cameron et al., 2020; 

Davis-Floyd, Gutschow, & Schwartz, 2020). 특히 처음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출산에 대한 우려와 COVID-19

로 인해 모호해진 출산의 상황들, 출산 시 그리고 출산 

후 병원 방문객에 대한 제한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Taubman–Ben-Ari, Ben-Yaakov, & Chasson, 

2021). 이렇게 팬데믹 중에 출산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

과 고립감은 전업모만의 경험이 아닌 모든 임신부에게 

해당되는 어려움이었다. 

산후조리원 들어가서도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 그러면서 되게 멘탈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낳았고 너무나 내 

몸은 연약해졌고 이제 막 모유수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겠고, 근데 조리원에서는 모유 수

유 프로그램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방에만 있어야 

되고 미치겠는 거예요. (...) 조리원 천국이라고 하

는데 천국이 아니라 거의 감옥이었던 것 같아. 극

도로 행복한데, 정말 극도로 외롭고 우울하더라고

요. (참여자 9)

3) 전업모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영

아기 자녀 양육 경험

(1) 초보 전업모의 삼중부담: 엄마도, 양육도, COVID-19

도 처음

자녀 양육을 처음 시작한 영아기의 어머니들은 양육 

과정에서 육체적인 피로의 증가와 함께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죄책감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양육 방법의 무지와 대처 능력의 부족으로 인

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황은민, 2022). 참여자들

은 부모로서의 부족한 양육지식 같은 실제적 필요 사

항 등을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없는 COVID-19 팬데믹 상황과 함께 처음 

경험하는 부모기 전이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매일매일 울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우선 모유 

수유가 잘 안되고 그리고 아이가 체중이 잘 안 늘

더라구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고 방법도 모르겠

는데,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은 없고. 만약에 코로

나가 아니었으면 좀 이렇게 애기를 낳은 친구들도 

와줄 수 있고 뭔가 실질적으로 그냥 얘기를 듣는 

것과 직접 와서 봐주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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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너무 모르겠

고 이게 아기한테 잘못하는 건가, 잘하는 건가 막 

계속 그런 거에 시달리고. (참여자 2)

전업모와 취업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은경, 고진강, 2016). 

취업모의 경우는 직장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게 되

고 주변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얻을 

수 있어 오히려 전업주부보다 양육 스트레스 지수가 

높지는 않으나,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손수민, 2012). 전업모인 참여

자들은 COVID-19 상황에서 취업모와 달리 자신이 자

녀를 직접 돌볼 수 있다는 점에 안심하면서도 끝이 보

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 속 제한된 사회생활 중에 어린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자신이 자녀의 발달

과 학습을 잘 이끌고 있는지 끝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루의 상당 시간을 자신과

만 보내는 자녀의 발달에 대한 나 홀로 책임감은 참여

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아기 키우면서 이제 저랑 아기랑만 둘이 있어가

지고. 아기가 너무 좀 사람으로 인한 자극이 너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만나지를 잘 

안 않으니까. 근데 보통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

기는 좀 이렇게 막 와서 말도 걸어주고 모르는 사

람들도 와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

로나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 사람들이 되게 멀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진짜로 누가 말을 걸어

줬으면 좋겠는데. (참여자 1)

(2) 해소되지 않는 양육 스트레스와 고립감

영아기 자녀는 생존을 위하여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

존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그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영아기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는 중요한 타인

이며 발달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이은희, 

2017). 하지만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들은 끊

임없이 반복되는 돌봄과 일상의 제약으로 신체적 어려

움뿐 아니라 자유롭지 않은 일상에서의 정서적 어려움

도 느끼고 있었다. 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전업모들은 

본인의 생활은 없이 어머니로서의 삶만 존재한다고 느

낄 때 경험하는 고독감과 학습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노영주, 2000). COVID-19로 인해 어린 자녀를 양

육하는 전업모들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의 만

남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 역시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만남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

었다. COVID-19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임신기부터 

양육기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전업모 참여자

들이 경험하는 ‘고립감’은 누적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괜찮다고 생각

해야 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육아가 좀 쉽지 않잖아요. 육아한다는 거 

자체가. 근데 그래도 한번씩 이렇게 오면은, 예를 

들어 육아 스트레스 그런게 있어도 이런 상황이 아

니었더라면 훨씬 풀 수 있는거나 만날 수 있는 사

람도 쉽게 만날 수 있어. 얼마든지 놀러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수가 없으니까. (참여자 3)

COVID-19가 아니더라도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외출하는 것이 마냥 자유롭

지는 않다. 특히 출근을 위한 외출과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이 없는 전업모들에게 타인과 만남의 기

회는 더욱 적다. 전업모들은 가끔 영아기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센터 내 강좌에 참여하며 만나게 

되는 또래 아이의 부모 또는 동네 놀이터 등에서 자주 

마주치는 부모들과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육아로 인해 

답답한 시간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외출은 더 어려워지고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대부분 진행을 멈추었다.

 

아무래도 같이 육아하는 엄마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정보도 많이 교류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약간 가끔 우울감이 올 때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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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단은 제일 큰 건 답답한 게 제일 큰 거 같은

데. (참여자 6)

(3) 자녀가 마주하는 무채색의 세상에 대한 슬픔과 위축감

COVID-19 발생 후 ‘평범했던’ 일상에는 많은 제한

이 생기게 되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생활은 어느새 당

연한 일상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 

지침들도 이어졌다. 백신 접종 이 전까지 그리고 그 이

후에도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마스크 착용이었

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은 쉽지 

않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기간에도 정부는 24

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님

을 공지하였다. 하지만 피치 못할 외출 시 부모는 마스

크를 쓰지 않은 자녀가 걱정되어 ‘방풍 커버’, ‘코로나 

모자’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고, 권고 사항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외출했을 

경우에는 타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위축되곤 했다. 

이제 막 신생아기를 지난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참여

자들이 COVID-19 시기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외출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고 싶은 부모의 마

음과는 달리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COVID-19라는 팬데믹으로 ‘따뜻함이 사라진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도 느끼고 있었다. 

산책만 나가도 아기가 세상에 보는 처음 경험하

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 아기가 

보는 세상은 그냥 다 눈만 보이는 세상... 입 모양

을 못 보니까 저 사람의 표정을 못 보잖아요. 그러

니까 아기가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처음에 되게 

심한 거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산책

을 나갔는데 우리 아기한테 손 흔들어주는 한 사

람을 만나면 그날 그게 신랑이랑 너무 기쁜 거예

요. 오늘 산책에 나가길 잘했다, 우리 아기한테 손 

흔들어 주는 사람(눈물)... 저는 그 따뜻한 게 너무 

고맙고 (...)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이 사라지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아기가 태어난 세상에서 처음 경

험하는 세상이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죠. 서로를 

경계하고 막 서로 부딪히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상황. (참여자 2)

위험에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들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모든 일상생활을 조심하며 지내온 참여자들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유로웠던’ 시간을 기

억하고 또 바라고 있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이한테 더 좋은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1년도 안 된 조그만 아기지만 제한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조금 삶을 좀 더 위축되게 한

다, 그래야 될까요.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진짜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롭

게 아이를 어디든지 이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참여자 10) 

참여자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상황은 자신과 자녀의 

감염뿐만이 아니었다. 자신과 자녀의 감염이 남편의 직

장에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

는 상황에서 전업모의 일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위

축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코로나로 인

한 고립의 강도와 고립에 관한 사회적 압력은 전업모

에게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신랑은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코로나

에 엄청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만약에 누구를 만나거나 만나고 오면은 진짜 신랑

도 엄청 많이 걱정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는 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많이 꺼려하고 경계하는 편인

데. 제가 그렇게 나갔다가 오면은 이제 신랑도 엄

청 걱정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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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부모기 전이

를 경험하고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들의 일상

적 경험을 상세히 이해하고, 전업모에게 현실적으로 필

요한 도움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

해 역사적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면 생애과정도 변화한

다는 생애과정 관점에 따라 ‘전업모들은 COVID-19 상

황에서 부모기 전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라는 질문

을 통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발견

한 주요 결과와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모들은 임신 중 COVID-19를 마주하였거

나 팬데믹 중 임신을 하며 본인 스스로 그리고 주변으

로부터 이중적인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업모가 

되며 축소된 사회적 관계망은 COVID-19와 임신으로 

인해 더욱 축소되었고 임신하며 자의적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고강

도의 고립된 생활을 유지하였다. 이는 전업모들이 일상

교류나 사회관계망이 매우 좁다는 차원에서 맞벌이 여

성보다 더욱 심한 임신 우울증이나 고독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의 고립감 및 낮은 사회적 지

지는 태아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 및 출산 이후 

자녀의 삶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금유나, 2022). 

반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임산부의 스트레스 

대처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의 부정

적 정서를 경감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행하는 것은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중

요한 일이다(조희은, 2022).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많은 

임신부들이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우울감과 고립

감을 느꼈다는 것은 유사하지만(Cameron et al., 2020; 

Davenport et al., 2020; Davis-Floyd et al., 2020),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립된 강도와 고립에 관한 사회

적 압력은 전업모들에게 더욱 크게 작용함을 볼 수 있

다. 이는 전업모들이 출산 후 산전⋅산후 우울증과 부

적응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

여주며, 임산부의 고립감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참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으로 남편과 가

족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나 홀로 출산과 조리원 생활

을 경험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 이후 여성의 신

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는 동시에 자녀와 함께 지내면

서 주변 가족의 도움과 지지 속에 어머니의 역할에 적

응할 수 있는 산후 조리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핵가족화로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지고 전문적인 요구

가 증가하면서 생긴 산후조리원은 최근 출산 후 여성

이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장현진, 

2021). COVID-19가 발생한 후에도 많은 산모들은 출

산 후 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를 받고자 했지만, 신생아

와 회복이 필요한 산모가 거주하는 장소인 만큼 감염

병 예방을 위한 조리원의 방침은 강화되었고 그로인해 

산모의 고립감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전업모 만의 고유 경험이라기보다 COVID-19시기 출

산 과정에서 산모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했을 어려움

으로 예상된다. 여성에서 어머니로의 전이는 발달기적 

주요 사건 중 하나이지만, 이 시기에 여성은 새로운 역

할과 환경적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수정, 

서지민, 2018). 그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COVID-19

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도 출산 시 산모들이 느낄 고립

감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COVID-19는 엄마도, 육아도, 팬데믹도 

처음인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모들에게 해소되지 않는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기 전이 적응 그리고 COVID-19

로 인한 어려움의 삼중 부담을 안겨주었다. COVID-19

로 제한된 일상과 고립된 상황 안에서 첫 자녀를 양육

하며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숙한 데서 오는 어려

움과 죄책감, 전업모로 자녀를 양육하며 해소되지 않는 

양육 스트레스와 고립감, 팬데믹 중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을 주 양육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업모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수준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COVID-19로 인한 가정 내 보육의 질에 대해서도 어려

움을 이야기했다. 이는 자녀 돌봄과 관련해서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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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져온 돌봄의 부담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하는 여

성이 아니라 무급 가족 돌봄과 무급 자녀 돌봄의 담당

자인 전업주부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은기수의 연구

(2020)에서도 볼 수 있는 결과이며, COVID-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수준이 전업주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은환의 연구(2020)에서도 전업모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다. 정부나 사회는 일과 가정, 일과 자녀 돌봄, 일

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의 삶을 보장하는데 관심

을 가져왔고, COVID-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

으로 인한 일하는 여성의 고통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은기수, 2020). 하지만 전업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취업모에 비해 당연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 맞벌이 부

부를 위한 연구에 비해 주변화된 경향이 있다. 일을 통

해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던 전업

모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어렵고도 낯선 세계에 

입문함과 동시에 사회와도 단절됨에 따라 정신적 힘듦

이 몇 배로 가중될 수 있다(엄경애, 양성은, 2010). 또한 

한 시점의 짧은 경험이 아닌 점진적인 변화를 내포하

는 부모기 전이 시기에 마주하게 된 COVID-19로 인해 

임신기부터 양육기까지 이어지는 제약된 상황과 관계

의 단절 등으로 인한 ‘누적된 고립감’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COVID-19 시기 부모기 

전이를 경험한 전업모를 살펴봄으로써 COVID-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 돌봄의 부담

과 함께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될 전업모의 어려움

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전업모의 부

모기 전이 그리고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

에서도 부모기 전이를 경험하며 새로운 부모 역할을 

마주하는 전업모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

적 개입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모가 

경험하는 부모기 전이의 다양한 어려움과 팬데믹 상황

에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현실적으로 또 심리적으

로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지역사회에 위치한 가족센터에서는 심리적 도움이 필

요한 전업모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전업모들을 활용한 

지지체계 풀링 및 비대면 교류 프로그램과 같이 적응

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과 임신과 출산, 

어린 자녀 양육으로 자유로운 시간 사용 및 외출이 어

려운 전업모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및 비대면 상담 서비스가 마련된다면 전

업모들이 느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개인 내적 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COVID-19와 같은 감염병 및 격리 시대에서 

전업모들이 받고 있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혜리의 연구(2021)

에서 볼 수 있듯이 첫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들이 양

육지식의 부재로 더 큰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된다. 특

히 감염병으로 인해 타인과의 교류가 더욱 어려워진 

전업모의 경우 첫 육아로 인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

는 더욱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인

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아졌

다. 때문에 부모들이 원하는 때에 빠르고 편리하게 임

신 시기별 궁금증과 출산, 자녀 양육 및 발달에 관한 

전문가의 답변을 구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월령에 맞춰 부모에

게 전달되는 예방접종 문자 등과 연계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지식 등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전

업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 체계는 전업모의 적응을 위한 심리, 사회

적 기반 형성에 도움을 준다(권혜진, 2022). COVID-19

의 감염성과 장기화로 전보다 축소되거나 위축된 사회

적 관계 속에서 부모기 전이를 경험하는 전업모가 외

로움과 고립감, 부담감에서 벗어나 부모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는 도구적이고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이 필요하다. 가족관계의 변화와 같은 일상의 스트레스

원이나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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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처할 수 있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 또는 동료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 즉 정서적 지원 및 도구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막기보다 함께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

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학력의 전업모에 대한 인터

뷰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되었으므로, 수도권 외 지방도시 

또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거나 고학력이 아닌 

전업모의 경우에는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COVID-19 

기간의 부모기 전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부모기 전이’는 부모 중심의 

2인체계에서 자녀를 포함하는 다인 체계로 변하는 참

여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

다 다양한 가족 맥락에서의 부모기 전이 경험이나 전

업모의 경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지역이나 학력, 소득, 가족구조에 대해 다양

한 범주의 전업모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신과 출산, 부모기 전이를 전

업모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는 남편을 포함하지 않고 전업모 개인만을 대상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기 전이의 

또 다른 주체자인 아버지들의 경험 또는 부부를 함께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단위 연구를 통

해 전업모가 경력단절에 이르는 의사결정 경로와 전업

모의 정체성 형성 및 적응의 과정 등을 미시적인 관계 

안에서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연구

와는 또 다른 부모기 전이 경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 따라 역사적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면 생애과정

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COVID-19라는 사회적, 역사적 

요인이 전업모의 부모기 전이 과정과 어떻게 교차하는

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전업모의 COVID-19 

시기 영유아기 자녀 양육은 탐색이 되었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까지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기 전이 과정의 시작인 임

신과 출산과정에 관한 연구의 공백을 메워서 전업모 

참여자들의 부모기 전이를 생애과정 관점에 따라 임신

에서부터 출산, 영아기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긴 호

흡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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